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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이유

○ 미국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습을 감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어린이

를 포함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되었음. 이는 유엔헌장의 무력행사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임

○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군의 임무를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해역에 군함 및 전력을 보내는 

것은 참전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음

○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적 대응이 아닌 외교적

노력을 우선해야 함. 이에 대한민국 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제안함

2. 주요 내용

○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가 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불가를 선언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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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군의호르무즈해협군사파병반대촉구결의안

미국의 이란 공습은 유엔헌장의 무력행사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

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 희생이 발생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위

기는 불법 침략전쟁으로 발생한 것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해소되

기 어렵다. 

그럼에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인 대한민국에 호르무즈 해협 관

련 군사작전에 대한 파병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2항은 국군의 임무를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로 명시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한국군 파병은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을 위배한

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과 전력을 보내는 것은 단

순한 '항로 보호'가 아니며 국제사회가 참전으로 간주할 위험이 크다. 
국제 인도법상 교전국에 원조를 제공하거나 자국의 자산이 전쟁 수행에 

이용되는 경우, 이는 군사행동에 동참한 것으로 규정된다.

파병할 경우 우리 장병뿐 아니라 중동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과 진출 기

업, 우리 국적 선박이 보복과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병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익이 될 수 없다. 

정부는 국제법상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따라 군사력 투입이 아닌 

외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하나. 창원시의회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창원시의회는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반대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호르무즈 해협 및 중동 분쟁 지역에 대한 

파병 불가를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법상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따라 군사

력 투입이 아닌 외교적 방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경제

적 피해를 예방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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